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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감소에 중국수출 확대
2001년 일본산 수입비중 29.4% 불과 … 일본과의 무역적자는 심화

한국산 부품의 주 수입국인 일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해 1988년 44.9%에서 2001년에는 29.4%로 떨어진 반면, 

중국은 1.8%에서 9.6%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29.4%), 미국(20.3%), 유럽(15.0%) 등 선진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6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의 부품․소재 수출입 밸런스            (단위: 억달러, %)

 구    분 1988 1992 1996 2000 2001

반 도 체 -9 -9 -10 -11 -16 

전기․전자부품 -25 -26 -40 -42 -30 

기계류부품 -15 -21 -27 -19 -14 

자동차부품 -5 -5 -7 -5 -6 

화 학 소 재 -16 -20 -29 -30 -28 

금 속 소 재 -2 -2 -12 -19 -19 

섬 유 소 재 -3 -4 -4 -2 -2 

합  계 -74 -86 -129 -129 -115 

총무역수지 -39 -79 -157 -114 -101 

부품․소재비중 190 110 82 113 114

부품․소재의 무역수지는 1993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1996년을 제외하고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섬유소재

와 반도체가 흑자를 지속하고, 1997년 이후 화학소재도 흑자로 전환된데 기인한 것이다.

일본에 대해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홍콩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무역수지는 1988년 74억달러 적자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100억달러의 적자를 지속된 반면, 중국과의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1988년 2억5000달러 적자에서 1992년 4억달러의 흑자를 보인 이후 흑자 폭이 계속 확

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수입의존도 비교              (단위: %)

구    분
한국 일본

1990 1995 1998 1995

섬 유 소 재 15.4 21.4 23.5 12.9

화 학 소 재 41.6 33.6 33.2 11.1

금 속 소 재 36.4 23.7 22.1 10.9

기계류부품 22.3 20.5 21.5 4.1

자동차부품 25.9 12.1 12.2 1.4

전기․전자부품 21.5 35.6 47.1 8.2

부품․소재산업 26.1 27.4 31.9 6.7

† 총투입액 중 수입중간재 비율

한국의 부품․소재 수출이 일부품목에 편중돼 있기 때문으로 편중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부품․소재 수출품목 24개(MTI 3단위 기준) 중 반도체, 섬유직물 등 6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60% 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IT관련 품목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해 2000년에는 반도체(31.7%), 컴퓨터부품

(9.3%), TFT-LCD(6.5%) 등 3개 품목의 수출비중이 47.5%를 차지했다.

또 전체 부품․소재의 수출입 밸런스는 1993년 이후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적자가 지

속돼 매년 평균 100억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전제 일본 무역적자를 초과하고 있다. 

전자부품, 화학소재, 기계류부품의 적자가 특히 심한데, 한국이 완성품 위주의 수출전략을 채택한 결과 부

품․소재의 수입비중(1998년 31.9%)이 높은 반면, 일본은 대부분의 부품․소재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풀세트

(Full-Set)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섬유소재는 무역흑자를, 기계류부품은 무역적자 지속하고 있다. 섬유소재는 홍콩․유럽․미국 등을 중

심으로 연평균 5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기계류부품은 외환위기 이후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

나 일본․미국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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